
데이진파이버, 닛신보(日淸紡), 일본모직이 쿨비즈(Cool Biz) 

대응 기획 쿨리쉬(COOLISH)를 전개 

 

데이진파이버(주), 닛신보(주), 일본모직(주)은 3사 공동으로 「트라이앵글

·프로젝트」를 추진 중이며, 2006년 춘하시즌을 목표로 3개 회사가 보유한 

쿨비즈에 최적인 소재를 조합한 쿨비즈대응 공동기획 「쿨리쉬」를 개발하

여 전개한다. 

신 기획 「쿨리쉬」는 2005년 여름에 환경성(環境省)이 제창한 쿨비즈 기

획에 부합하는 것으로, 소비자에게 매력있고 맵시있게 옷을 입는 방법 및 패

션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. 

 

2006년 춘하 쿨비즈 대응 3사 공동기획인「쿨리쉬」를 전개하기 전인 

1996년부터 3사는 국내의류시장의 활성화, 신규수요의 개척 및 창조를 목표

로 3사 공동의 「트라이앵글·프로젝트」를 시작하여 각종 계약을 추진해 

왔다. 

그리고 이번에 2006년 춘하 시즌을 목표로, 쿨비즈에 최적인 각 사의 소재

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쿨비즈 대응 공동기획 「쿨리쉬」를 전개하게 되었

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 

1. 경위 

 

(1) 닛신보, 일본모직, 데이진파이버 3사는 1996년부터 3사 공동으로 「트

라이앵글·프로젝트」를 시작으로 리사이클 프로젝트 [에콜로지아], 환경대응



기획 [에코시스 28℃/20℃] 및 섬유제품 리사이클 기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

성과를 거두고 있다(자료 1 참조). 

 

 

 

(2) 2005년 여름에 환경성이 제창한 쿨비즈 기획은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

일환으로서 여름에 사무실의 냉방 온도를 28℃로 해도 시원하고 쾌적하며 

보기 좋게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타일을 추천한 것으로서 2005년 여름 

비즈니스용 남성 패션으로서 폭발적인 히트 기획이 되었다. 

그렇지만 기획의 제창이 조금 늦어져 기획 준비기간에 문제가 있었으며 

이전의 [성(省) 에너지]와 같이 소비자에 대해 매력있고 맵시있게 옷을 입는 

방법 및 패션에 대한 제안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. 

 

(3) 이러한 쿨비즈에 대한 관심이 2006년 봄, 여름을 앞두고 더욱 높아지고 

있어 본 3사는 브랜드 크레이티브 디렉터로서 야마시타 다카오씨를 새로이 

기용하여 각 3사의 차별화 소재를 사용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쿨비즈 대응 

기획을 전개하기로 했다. 



(4) 이번에 실시하는 3사 공동에 의한 여러 가지 판매 프로모션에 의해 

2006년의 쿨비즈 시장을 한층 활성화하고 본 기획의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

도 향상을 추진하면서 2006년 춘하 남성복 시장을 목표로 한 새로운 상품을 

제공할 예정이다. 

  

2. 기획 내용 

 

(1) 상품기획명 

  [쿨리쉬] 

COOL에는 「시원한, 멋진」이란 의미가 있고 STYLISH에는 「유행의, 품

위가 있는, 세련된, 멋진」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. 

 따라서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지내고 직장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고 더 나

아가 보다 좋은 지구환경, 사무실 환경 구축을 위한 여름철 비즈니스맨 패션

의 코디네이션을 제공한다. 

 

(2) 컨셉 

 2006년 여름, Cool Biz가 STYLISH로 진화한다. 

 being cool + to be stylish = COOLISH(쿨리쉬) 

 

(3) 기획디자인 담당 

 야마시타 다카오씨 

 

(4) 대표적 소재 



닛신보는 면을 기본으로 일본모직은 양모를 기본으로, 데이진 파이버는 폴

리에스터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한다. 

·닛신보:「논캐어(논아이론 셔츠)」「에이지프레쉬(은나노 항균방취가공 소

재)」 

일본모직:「쿨트위스트(새로운 양감 소재)」「닛케밤불(대나무원료 소재)」   

데이진파이버:「트릭시온(스트레치 소모조 소재)」「코르티(흡한속건 소재)」 

 

(5) 전시회 참가 

2005년 12월 개최 예정의 섬유종합견본시(纖維綜合見本市) [Japan creation]에 

닛신보, 일본모직, 데이진파이버 3사의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로서 참가한다. 

  

3. 전개 기획 

 

(1) 판매처 

주요백화점, 양판점, 전문점 

 

(2) 판매계획 

  2006년 춘하 시즌 : 셔츠 200만벌 

                     슈트 50만벌 

 

(3) 판매 프로모션 

  ① 매체 광고 : 남성잡지에의 광고, 교통광고(예정) 

  ② 매장 판촉물 : 컨셉북, 제품라벨,  POP, 포스터 등 

 



자료 1 

 

[트라이앵글·프로젝트의 기본이념] 

 

본 프로젝트는 아래의 기본이념으로 1996년에 시작해서 운영해 왔다. 

 

1. 이전부터 다져온 3사의 확고한 파트너쉽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전개 분

야 및 용도를 포함하여 소재 개발, 상품 개발,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

다. 

2. 해외 생산기반의 대두와 이에 따른 섬유제품의 수입증가로 나타나는 글

로벌화나 지구환경문제로 대표되는 사회적 테마에 대응하여 3사는 각 사가 

가지고 있는 기능의 제휴나 공동 전개에 의해 국내 의류시장에 새로운 제언

이나 계약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꾀한다. 

3.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3사 공동의 시책을 구축하여 섬유업계

에 있어서 리더쉽의 발휘에 노력한다. 

 

[트라이앵글·프로젝트의 운영] 

  

3사의 마케팅 담당, 판매 담당을 구성원으로 하는 [트라이앵글 위원회]를 

설치하고 면, 양모, 폴리에스터등 각 사의 독자적인 소재에 더해 공동으로 

개발한 각종 복합소재를 결집시켜 한 기업의 틀을 벗어난 폭넓은 상품군으

로 소비자에게 신 기획의 제안, 판매전개를 행하여 왔다. 

 

[트라이앵글·프로젝트의 실적] 



제1탄 기획 

 

(1) 1997년 춘하 

 PET병 재생섬유를 사용한 유니폼 [에콜로지아] 

 

(2) 1998년 춘하 

 남성용 캐주얼 기획 [하모닉스] 

 

제2탄 기획 

 

(1) 1999년 여름 

 사무실 환경 대응형 남성용 드레스셔츠 기획 [에코시스 28℃] 

(2) 1999년 추동 

 사무실 환경 대응형 남성용 드레스셔츠 기획 [에코시스 20℃] 

(3) 2001년  

 사무실 환경 대응형 비즈니스웨어 기획 [에코시스 28℃] 

 

제3탄 기획 

 

(1) 2001년  

 섬유제품 리사이클 기획 및 공동 홈페이지 개설 


